
생명의     말씀

대림3동성당은 2010년 8월 도림동성당과 대림동성당을 모본당으로 설립되었습니다. 당시 대림3동성당은 신자 수 

2,071명으로, 대림3동 전 지역과 신길5동 일부가 분가되어 터를 잡았습니다. 2010년 8월 빌딩 지하의 임시 성전에서 

첫 미사를 봉헌했습니다. 그리고 2011년 12월 첫 세례성사로 16명의 새로운 신자가 탄생했습니다. 임시 빌딩에서의 

어려운 본당 생활을 정리하여 2011년 7월 착공 후 2012년 3월 완성된 새 성전으로 이전하였습니다. 그리고 마침내 

2012년 5월 성전 봉헌 미사를 거행하였습니다. 김명중 시몬 신부  |  문화홍보국 차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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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릴 적 여름성경학교 때 노래도 좀 하는 연극에 출연했

습니다. 아브라함과 이사악 이야기였는데 제가 이사악이었

습니다. 아브라함이 어린 이사악을 제물로 바치려 하자 이

사악이 노래합니다. “아버지, 아버지, 제가 뭘 잘못했나요? 

하느님 말씀 잘 들었고요, 거짓말도 전혀 하지 않았어요.” 

40년쯤 된 추억인데 이상하리만치 이 노래는 가사도 가락

도 생생합니다. 참고로 저는 잘못도, 거짓말도 무수히 하며 

살았습니다.

아브라함이 이사악을 제물로 바치는 장면은 창세기 22

장에 나옵니다. 번제물을 사를 장작을 진 어린 아들이 “불

과 장작은 여기 있는데, 번제물로 바칠 양은 어디 있습니

까?”(7절) 하고 묻자, 아버지가 대답합니다. “얘야, 번제물로 

바칠 양은 하느님께서 손수 마련하실 거란다.”(8절) 부자(父

子)는 번제를 바치러 산에 오르는 중입니다. 번제(燔祭)란 가

죽 벗긴 짐승 전체를 제단 위에서 태워 연기로 바치는 희

생 제사를 말하는데, 이로써 죄를 씻고 하느님께 영광을 드

렸습니다(레위 1장 참조). 어린 아들은 번제를 바치러 가는 아

버지가 제물로 쓸 짐승을 잊은 걸까 조바심 내고 있습니다. 

하지만 아버지는(아브라함도, 하느님도!) 번제물을 한시도 잊은 

적 없습니다. 아들의 걱정에도 아버지는 무사히 제사를 지

냈을까요?

“보라,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양이시다.”

(요한 1,29) 오늘 복음은 “하느님의 어린양”이신 예수님에 대

한 세례자 요한의 증언입니다. 그분은 요한보다 “앞서신 

분”이며(요한 1,30) “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”이자(요한 1,33) 

“하느님의 아드님”이십니다(요한 1,34). 요한은 이토록 신비

롭고 특별하고 은밀한 분, 예수님을 “세상의 죄를 없애시

는 하느님의 어린양”이란 상징적 표현으로 요약해버립니

다. 어째서일까요?

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해방되던 날에 ‘어린양’은 

이스라엘의 맏아들을 대신해 죽었습니다(탈출 12장 참조). 요한

은 “하느님의 어린양”이란 말로 예수님이 바로 세상을 위

한 대속(代贖)의 희생 제물임을 밝힙니다. “하느님의 어린

양”은 이사야서의 ‘주님의 종’을 떠올리게도 합니다. 그 종

은 하느님께서 마음에 들어 선택한 종으로, 민족들에게 공

정을 펼칠 종이자 만민의 빛이 될 자입니다(이사 42장 참조). 

동시에 그는 ‘고난 받을 종’입니다. 입 한 번 열지 않고 온갖 

굴욕을 참아 받으며,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양처럼 억울

한 재판을 받고 죽어갈 종입니다(이사 53장 참조).

“하느님께서 손수 마련하실 거란다.”(창세 22,8) 아브라함

과 이사악을 돌보신 하느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‘어

린양’이 있습니다. 예수님입니다. 그분 예수님께서 내 죄

를, 우리 죄를, 세상의 죄를 없애시려 당신을 내어주십니

다. 흠도 티도 없는 그 어린양으로 인해 우리는 하느님의 

무한한 사랑 앞에 섭니다. “이 아드님 안에서 우리는 속량

을, 곧 죄의 용서를 받습니다.”(콜로 1,14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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